
S K·S- Oil, 뭉칫돈 으로 구설수
하청기업 , 임금협상 때마다 1000만원 안팎 지급 위화감 조성 주장

울산지역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임금협상만 마무리하면 성과금,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1000만

원 안팎의 뭉칫돈을 선뜻 지급하고 있어 대기업 하청기업들이 대부분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

심화되고 있다.

특히,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근로자 부인들 사이에서 남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는 1000만원 이상 받

았다더라 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.

울산지역에서 2002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SK, S-Oil,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

인상에 소급분, 성과금, 격려금, 정기임금 및 상여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안팎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.

10월 중순 임금협상에 합의한 SK 근로자들은 임금 9.6% 인상에 소급적용분, 성과금 250%＋100만원, 상품권

50만원, 정기임금 및 상여금, 대리급 이하는 주택보조금 100%까지 합쳐 많게는 1인당 1000만원을 훨씬 넘게

받았다.

비슷한 시기 임금협상에 합의한 S-Oil 근로자들은 동종업계 급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만9000원을 인상한

상태에서 8.6%를 또다시 인상하고 정기임금과 상여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안팎을 받았다. S-Oil 근로자들은 4

월에도 200%의 성과금을 받았다.

현대자동차도 6월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임금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금 200%, 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,

1997년 미지급 성과금 150% 등을 주기로 결정해 지급시기가 분산되지만 많으면 1인당 1000만원 가깝게 받는

다.

11월7일 임금협상에 합의한 현대중공업도 임금 9만5000원 인상, 성과금 200%, 격려금 100%＋10만원에 연월

차수당과 정기임금 및 상여금 등을 합치면 연말에 두둑한 돈을 받게 된다.

여기에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사내 산재사고 사망자에게 최고 4억-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고자에게

까지 1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선뜻 지급하고 있어 근

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.

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부인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좋기는 좋다 는 부러움이 지나쳐 죽더

라도 대기업 울타리에 다리를 걸치고 죽어야 한다 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.

이에 시민들은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야 좋지만 문제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대

부분인 울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허탈감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과

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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